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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6·25 납북 피해자들 대리하여 2차로 북한에 손배소송 제기 

일시 : 2020. 7. 27.(월) 16:0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입구

  
  한변은 오늘 2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원에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하여 전시
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하여 2차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변은 이미 지난 6월 25일 1차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
들 13명을 대리하여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당시 1차 소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
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이고, 그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왔
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도 사과는 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

  이번 2차 소송의 피해자 권오성, 김현일, 김규홍, 신수남, 윤병덕, 윤인원, 윤병구, 남수길은 
6·25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납북되거나, 북한의 전시 강제동원으로 의용군·노무대 등으로 
끌려가 전선에 배치되었다가 북한군의 후퇴와 함께 납북되었다.
 
 이에 한변은 납북 피해자 8명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등 친족들 8명을 원고로 하여 그들이 입
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천만 원을, 형제자매 또는 자녀들이 사망한 경우 사망
한 자들이 가지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상속분만큼을 청
구하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하여 합계금 202,850,000원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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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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